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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1) 왜냐하면 문화는 개인적 차원의 삶

의 질뿐 아니라 국가 경쟁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문화정책 담론이 문화산업 육성이나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소외되어왔던 아동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담론은 오히려 주변의 이야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지식기반 경

제시대 또는 창의적 문화기반 경제시대를 맞아,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이며 사회적 생산력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피

상적으로만 강조할 뿐 정작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

하는 실정이다.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아동⋅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길

러줄 공간으로 공연예술은 더 없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선진국2)

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예

술과 문화정책을 조사하고 비교·점검해보는 것은 현시점에서 더 없이 중

요하고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20세기가 과학기술 및 이성에 주로 의존했다면, ‘문화의 21세기’는 창의

력과 감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생산력의 기반으로서 창

의성이 국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아동과 청소년들의 도전정신을 이끌어 내고 창의력을 키워낼 전인격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연예술은 무엇보다 적절한 교육장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는 직접 경험해보고 몸소 느낄 수 있는 공간

을 통해서 창의력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아동·청

소년 공연예술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1) “한국의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다. 세계에 내세울 한국적 이

미지의 상품이 없는 문화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 <기 소르망, 프랑스 문화비

평가/경제학자> • “21세기의 국가위상은 문화의 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중략] 문화는 어린이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까지 바꿔 버린다. 

멀티미디어를 통해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21세기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문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전쟁 은 이미 시작됐다. 각국은 이

제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앨빈 토플러>

2) 실제로 선진국에 대한 정의는 매우 의견이 분분하다. 이것을 관찰하는 자의 입

장과 견해 차이, 측면의 다양성 등에 다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은 경제의 발전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를 총망라하여 종

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질 수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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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자본의 축적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주40시간 근무제의 공식적인 도입과 함께 개인

의 일상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여가는 이제 삶의 일부이고 생활양식이다. 그런데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여가소비 행태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적인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문화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물

론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가문화 취향 자체를 결정짓는 데 문화자본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

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P. Bourdieu)는 여가를 포

함한 문화적 욕구는 양육과 교육의 산물이라고 한다.3)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3) P.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

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下󰡕, 새물결 1995. 계급이나 집단의 문화적 선호나 실천

은 가정교육과 공적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계급 아비투스에 의해서 크게 좌우

되는 데, 그 결과 각 계급은 독특한 생활양식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상층

계급이나 지배계급은 실질적, 물질적 욕구와는 거리를 두고 높은 미학적 감각

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이처럼 높은 수준의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은 생

득적인 것이 아니고 주로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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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본’의 개념은 과학적 정보와 심미적 즐거움, 일상적 쾌락의 사회

적 잠재력을 다루는 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능력과 기술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서 문화자본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문화적 지식과 정

보를 통해 문화를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전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르디외가 교육체계에 따른 문화자본에 특히 주목하

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문화자본을 소유하게 된

다는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부르디외는 교육을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는 1차적 교육과 성장하

면서 학교에서 받는 2차적 교육 등 두 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이는 아비

투스4)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1차적 아비투스의 경

우, 대개 부모를 통해 물려받으며, 이는 출신계급의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부르디외는 지적한다. 2차적 아비투스는 문화적 소양, 학교 교육과 

직업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데, 부모의 위치에 의해 형성된 1차적 아비투

스와는 달리, 2차적 아비투스는 문화시설, 학교, 직장 등에서 개인에게 특

성화된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성향, 감수성, 행동, 반응하는 방식, 태도, 스타일 

등을 규정하는 토대가 되는 아비투스는 완전히 개인적인 현상은 아니며, 

부모와 가족, 나아가 사회적 교육기관에 의해 형성된 구조라고 할 수 있

다. 개인에게 체화된 아비투스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이 취하는 다양한 형

태의 소비행태는 사회경제적으로 경쟁력의 원천인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부르디외의 주장처럼 사회

구조의 재생산과 고착화가 야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의 아비투스 

형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며, 모든 공적 문화시설이 2차적 교육기관

으로써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족에 의해 전수되거나 교육체계에 의해 생산된 지적 자격의 총체인 

문화자본은 권력의 원천 혹은 집단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획득하

는 방법으로 기능한다. 경제자본은 물리적 대상의 형태로 존재하여 개인 

간에 이전이 자유로운 반면, 문화자본은 지식이나 취향의 형태로 자본의 

소유자인 개인과 분리되지 않고 개인에게 체화되어 나타난다. 

4) 아비투스(habitus)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제창한 개념으로 일정하게 

구조화된 개인의 성향체계, 즉 권력 기반의 사회질서가 생산, 지각,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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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순환과 재생산>

2007년 11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의 여가를 활용하는 방

식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가시간을 주로 집에서 쉬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서 지내는 것이다. 주말과 휴일에 TV 시청이나 집에서 쉰다는 의미는 첫

째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가를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문화소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

다. 셋째 문화예술 참여 비율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반면에 문화예술을 감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주말과 휴일에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은 전자

오락이나 컴퓨터게임을 하는 사람보다도 적다. 우리나라 여가문화의 현주

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전히 단순 오락적이고, 기분 전환 

차원의 여가가 지배하고 있다.5)  

5) 부르디외는 문화적 소비에서 드러난 계발된 성향과 문화적 능력이 어떻게 행

위자의 범주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다른지를 결정하고

자 한다. 문화적 재화의 소비는 그것에 대한 문화적 취향에 의존한다. 취향은 

“구분하고 평가하는 획득된 성향”이며 “계급의 표시자로 기능한다” 부르디외는 

다양한 문화적 지표를 검토한 끝에 정당성 있는 예술작품(고급 작품)이 소비자

의 선호를 가장 잘 구별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고급예술의 취향은 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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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순환과 상관관계>

문화자본의 역할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물론, 유럽 등 서양 사회를 배경으로 발전된 이 이론을 우리나라에 그대

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지침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

각하는 사진 찍기나 박물관 관람, 그림 전시회 방문, 영화 관람, 전위예술 

관람, 음악 감상 등과 같은 여가문화 활동은 사회적인 취향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적 소비양식과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아비투스

와 지적 자본의 총체인 문화자본을 아동⋅청소년들이 축적해나가는 환경

야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대체로 교육수준과 사회계급에 부합한다. ①정당성 

있는 취향 (legitimate taste)은 고전적인 고급예술에 대한 취향으로 교육자본

이 가장 풍부한 지배집단의 분파에서 가장 흔하다. ②중류층 취향(middlebrow 

taste)은 질이 좀 떨어지는 예술작품에 대한 취향으로 중간계급에 많다. ③대중

적 취향(popula taste)는 대중음악이나 경음악 같은 작품의 선택에 의해 대표되

며, 노동계급에 가장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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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극장을 위시한 공적 문화시설에 매

우 정성을 쏟고 있다. 아비투스의 기제를 소유함으로써 축적되는 문화자

본과 문화적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웨덴이 극장을 위시한 공

적 문화시설에 어떠한 정성을 쏟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하겠다. 

스웨덴은 국가가 획득한 경제자본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문화 서

비스를 증대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자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삶 속에서 아비투스를 형성하

게 되면 그 영향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연감

상이나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 음악회 참석, 독서 등의 여가행위는 단순한 

오락행위가 아니라 오랫동안 습득해온 아비투스의 문화적 실천이며, 이러

한 문화적 욕구나 취향은 양육과 교육의 산물인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단순한 문화수용자의 수준을 넘어 생산자적인 위치

로 발전해나간다. 나아가 문화실천이 단순히 적극적인 수용자의 수준을 

넘어 능동적인 생산자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문화자본을 토대로 

기본 문화산업의 틀을 벗어난 문화 실천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

화가 숨쉴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주는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이 문화자본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여가문화의 기회가 크게 제약받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적 문화시설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의 대부분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문화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체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교육 

사업추진이 공적 문화시설의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다. 

2. 1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의 기원과 정의

어린이가 연극에 참여한 역사는 오래되며 동서양 모두 제사(祭祀)와 깊

은 관계가 있었다. 즉 제사를 지낼 때 어른보다는 순수한 어린이들이 공

연하는 극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더 신성함을 얻고자 한데서 기원한다. 유

럽에서 아동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4세기경으로, 중세 종교극이 

발달함으로써 교회의 대축제일에는 교구의 학교와 수도원에서 극을 상연

했는데, 이때 소년성가대 외에 어린이들의 극단이 만들어졌다. 

‘아동극’ 혹은 ‘아동⋅청소년극’은 두 가지로 나뉜다. 아동·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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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이 되는 경우와 ‘직접 체험’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전통적인 공연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청소년 관객들의 지적, 정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아

동과 청소년이 다른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 또는 놀이의 개념으로 

직접 아동과 청소년이 놀이 또는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한다. 결국 

아동⋅청소년극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극 혹은 공연예술’과 ‘아동⋅청소

년에 의한 극’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공연 체험

을 포함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공연체험의 관점에

서 볼 때,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의 형태는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관객

으로서 참여하는 체험’과 ‘직접 해보는 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극은 만4세부터 만25세까지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연극이

라고 정의된다. 관객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자면, 만4세부터 만12세까지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아동극과 만 13세부터 만 25세까지의 관객을 대상으

로 한 청소년극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아동극’은 아동⋅청소년극 전

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다.    

아동⋅청소년극은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진지한 오락을 제공

함으로써 그들의 정신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배움의 기회가 되

고 심미안을 길러주며 그들의 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극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만이 아니고 심

리, 인지, 언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작용하고 있다. 

2. 2 스웨덴 국립 아동청소년극단의 탄생과 배경

1930년대 북유럽의 가장 중심이었던 스웨덴이 국민의 지지를 통해 복지

정책의 근간이 마련되면서,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스웨덴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복지정책을 다져나가게 되었다. 당시 등장한 ‘국민의 집

(Folkhemmet)’6)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가족이념을 개개의 가족에 한정

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대시킨 개념이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개념

6) 1928년에 스웨덴의 수상이었던 페르 알빈 한손이 의회 논의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그 희생으로 이득을 얻거나 하는 자가 없으며, 강자

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좋은 집”에 비유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Cf. AK 1928, nr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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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과 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풍요로운 사회’

를 지향하고, ‘모두를 위한 최고의 것’이라는 복지정책의 슬로건은 1934년 

스웨덴 국립 순회극단(Riksteatern)을 창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베트남전쟁과 반전운동, 68운동, 쿠바혁명,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암살사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 등은 1960년대의 시대정신

이었다. 당시 스웨덴의 정치적 기상도도 전통적 윤리의 규범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새 사회로의 지향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

에 편승하여 문화에 대한 시각에 보다 급진적인 경향의 연극을 만들어내

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특히 1964년에 행해졌던 최초의 과학적인 

사회실태조사에서 스웨덴 전인구의 10% 미만만이 연극을 경험했다는 사

실로 인해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다. 그래서 공연예술의 주요관객이 고소

득, 고학력, 전문직에 한정되어있던 상황에서 탈피하여 소외되었던 많은 

집단들 - 노인, 어린이, 소수 인종 집단, 지방 소도시 주민들 - 이 가능한 

한 균등하게 연극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민중극장인 스웨덴 국립 순회극장이 설립하게 

된 ‘웅아 릭스(젊은 스웨덴 국립 순회극장)’ 극단은 이제까지 소외되어있

던 집단들 중,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공연예술의 경험 폭을 넓히려는 

대표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때까지 연극의 내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를 즐기지 못했던 이유는 연극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967년 스웨덴 국립 

순회극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극장을 소유한 ‘웅아 릭스’ 극단을 

창단시키게 되었다. 

동시에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기 

시작했고, 1968년에 출판되었던 󰡔아이를 위한 잡동사니 문화󰡕라는 저서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

으켰다. 아동극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수잔네 오스텐(Suzanne Osten)이 스

웨덴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주머니 극단(1967-1971)을 창단한 시기도 이

와 비슷한 시기이다. 이후 1971년에 오스텐은 스톡홀름 시립극단에서 일

하며, 아동⋅청소년극만을 위한 특별부문을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 

결과 최근 가장 주목받는 아동⋅청소년극단 중 하나인 웅아 클라라(Unga 

Klara)가 1975에 설립되었다. 오스텐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저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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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왕성히 하고 있는데, 󰡔깨끗한 소녀󰡕, 󰡔소녀, 엄마, 그리고 쓰레기󰡕, 󰡔골

치 아픈 사람들󰡕, 󰡔암울한 시절󰡕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품으로 많은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2. 3  19 7 4년 신( 新 )문화정책( N y Kulturp olitik)의 수립

1986년 저격을 당해 우리나라에도 보도된 바 있던 울로프 팔메(Olof 

Palme)수상이 1968년 당시 스웨덴의 교육부 장관이었다. 팔메는 1968년 

문화정책을 점검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는 1972년에 ‘신

(新)문화정책(Ny Kulturpolitik)’이라고 불리는 백서를 완성했다. 이 백서

는 관계기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1974년에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백

서에는 문화정책을 위한 기본 원리들이 명시되어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예술의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이를 위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담겨져 있

는 정책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결의서는 ‘문화정책은 사회 환경의 

개선과 보다 폭넓은 의미의 평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개인 스스로의 창조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며, 

서로 간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하며,   

-상업주의 문화의 부정적 영향에 물들지 않게 스스로 이에 저항할 기

회를 주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의 문화적 참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이

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보다 많이 허용해 주며,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 정책 결정의 지방분권을 촉진한다.7)

이와 같은 원칙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공공지원은 고급 문화예술에만 국

7) Christina Hallman, "Children's culture in Sweden," in Lena Fridell(ed.), 

Children's Theater in Sweden, (Stockholm: Svensk Teaterunion, 1979), p. 6.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위 개념의 목표들은 

본문에서 제시한 항목 외에도 네 가지 항목이 더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를 증

진시키고 보호해주며 이러한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조건들을 충족시

키는데 참여하며,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혁신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것이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있도록 하며, 언어와 국가의 장벽을 넘어 아이디어와 경험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웨덴의 문화정책과 문화자본의 축적   27

한되지 않고 모든 문화예술 활동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되

었다. 특히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준다’고 명시해 둔 결의서에 의거해서 중앙과 지방 정부는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아마추어 단체들에게도 재정을 지원하

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1975/1976년 통계에 따르면, 소외되었던 집단 중 하나였던 취학 전 아

동 및 취학 아동(4세-15세)을 위한 공연이 약 8000에 이르렀고, 그 중 절

반에 해당되는 공연들이 독립극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976/1977년에 

행해졌던 모든 연극 공연의 30%가 이러한 독립극단에 의해서 만들어졌으

며, 전체 공연관람인구 중 21%가 이들의 공연을 관람하였다.8) 

7년간의 조사 끝에 30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된 1978년의 <아이들과 문

화>라는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아이들의 문화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문학, 연극, 영화, 문화기관 등 아이들

의 문화 영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30억 크라운을 투자할 것을 건의

하고 있다.9)            

1967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극장을 소유한 극단 웅아 릭스도 이

러한 신문화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더욱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신문화정책의 수립이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식으로 웅아 릭스는 ‘스웨덴 국립 아동청소년극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매년 80%를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스웨덴 국립 순회극장의 예

산중 23%가 웅아 릭스의 예산으로 배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연극의 

생존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경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1974년의 신문화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정치

적인 합의가 도출된 데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  문화 예산의 할당과 역할

1974년 신문화 정책의 수립이후, 2009년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생

8) SOU 1975:31 Samhallet och barns utveckling. Rapport från 

Barnmiljoutredningen. Rita Liljestrom.

9) Proposition 1978/79:143 om barn och kul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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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분야와 지원되는 재정적 규

모는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생활

을 위해서 지원되는 총 액수는 약 55억 크루나(한화 9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에는 808,719,000 크루나(한화 약 1300

억)의 재정이 지원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문화예산 지출현황>10)

10) Statens kulturråd, Barn och ungas kultur, Stockholm: Statens kulturrå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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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문화예산 분담>

스웨덴의 경우 문화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나누어 지출하

고 있는데, 할당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각각 50% 정도의 문화 예산을 지출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지방정

부는 약 10% 내외, 기초지방정부는 43% 내외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다. 

즉, 문화 예산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

다.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국

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지만,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문화예

산은 주로 공연예술과 지역 도서관 운영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지출 영역

이다. 스웨덴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의 비중이 약 50:50의 수준으

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추진해온 분권화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의 지방자치정부는 공연예술 프로그램과 영화 프로그램

에도 적극 기여하는데, 지역의 문화 기관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

양하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연극과 무용 그리고 음

악 프로그램이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무언극, 인형

극, 서커스 등도 있다. 



30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1호(2010)

국가 중앙집권/지방분권 연도
중앙정부의 

지출비중

지방정부의 

지출비중

네덜란드
지방분권화로의 강력한 경향을 지닌 중앙

집권적 구조
1994 32%

6% 광역

62% 기초자치

제

스웨덴
중앙집권적 체계였지만, 지역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있음
1998 47%

8% 주의회,

45% 지자체

스위스 지방분권 1997 18%
44% 시·읍

38% 캉통

오스트리아 분권(연방제) 1997 59%
주 25%

비엔나 16%

포르투갈
몇몇 영역에서 권한이양은 되었지만 분권

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995 47%

53% 지방자치

정부

프랑스 중앙집권적 구조 1993 50%

50% 지방자치

제(41%코뮌,7% 

도, 2% 지역)

핀란드
중앙집권적 구조(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1997 49% 51% 자치제

<자료: Council of Europe/ERI Carts, "Cultural Policies in Euroope: A Compendium 
of basic facts and trends", 2001>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분담>

 

공연예술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소외된 관객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공연

들을 제공하고자 1934년에 설립된 스웨덴 국립 순회 극단과 이미 오랜 역

사를 지닌 왕립 오페라단과 스톡홀름 왕립 극단에 대한 국가 보조가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17개의 지방 연극 기구들이 있고, 60여개의 자유로운 직업 연극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지방자치정부의 보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

다. 지방의 극단들은 대개 전통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연극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층에 파고드는데 용이하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

는 공연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들 극단들은 중앙정부의 국

고지원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극단과 기관들과는 달리, 학교나 각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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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 

1960년대 초만 해도 전체 공연 중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9-10%에 불과하던 것이 1974년 신문화정책의 수립 이후 1975-1976년 시

즌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40%를 상회한 것만 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책이 어떤 정도로 변모했는지 쉽게 짐

작케 한다.      

<국가의 문화예산 지출현황>

위의 표에서 보듯이, 문화예산의 지출 중 국민 교육의 지출이 가장 크

며, 연극과 무용이 그 다음으로 큰 지출 규모를 차지하는데, 매년 늘어나

고 있는 추세다. 이와 엇비슷하며 세 번째로 많은 문화 예산이 박물관과 

전시회를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무엇보다도 아동·청

소년을 위한 문화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정부가 아동·청소년의 문화자본 형성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유럽의 국가들도 서로 다른 문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

우 중앙정부에 집중된 문화 부서를 독립부서의 형태로 설치하여 정부주도

의 정책과 정부의 직접지원 요구가 빈번한 ‘문화부영역모형’을 띠고,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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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문화행정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분권화된 ‘부처분산모형’의 문

화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복지·교육과의 한 부서로 편재되어 

정책형성을 집권화하지만, 집행은 분권화시키는 ‘통합부처모형’의 문화행

정조직 사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정책부서와 예술지원위원

회가 혼합되어 분권화된 ‘혼합모형’의 문화 행정 조직 사례를 보여준다. 

모형분류 국가 특징 정책결정 행정영역

문화부영역 

모형
프랑스

집중형 독립부서형태, 국가주도의 정책, 

정부의 직접지원, 간섭이 심함
중앙집권 매우 넓음

부처분산

모형
독일

정부의 각 부서별로 분산 문화예술 유

형별 분류(문화재/공연예술)하거나 기능

별 분류

분권화 중간

통합부처

모형

스웨덴, 

그 외 

북유럽

국가들

정부의 대 부처의 한 부서로 편재, 복지

/교육 등과 함께 편제

정책형성은 

집권화 

집행은 분권화

중간

혼합모형 한국
문화정책 전담부서와 예술지원원회(재

단)가 혼합
분권화 넓음

<각국의 문화행정 체계>

국가
중앙정부의 

문화부
불간섭

지원기구
국민문화기금 

또는 재단
정부간 위원회 부처간 위원회

네덜란드 - + + + -

스웨덴 + + + - +

오스트리아 - + + + -

포르투갈 + - + - +

프랑스 + - + + +

핀란드 + + - - -

<자료: Council of Europe/ERI Carts, "Cultural Policies in Europe: A 
Compendium of basic facts and trends", 2001>

<각국의 문화정책체계의 주요 특징(+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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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실질적인 문화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서구에서 가장 넓고 선진화된 국가로 평가된다. 이들 유럽 국가들에서는 

문화정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술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

라는 ‘문화와 예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구분하고 있다. 그

렇지만 실제로 무엇이 문화에 속하고 무엇이 예술에 속하는 지에 대한 개

념 정립이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문화와 예술’일 경우에 문화에 예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또는 문화는 예술을 제외하면서 정신적 유형과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소지가 크다. 다시 말해서 문화에 당연히 예술

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문화예술’이나 ‘문화·예술’ 또

는 ‘문화와 예술’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화를 위한 각 가정의 지출을 살펴보면 EU 국가들도 많은 차이를 보

인다. 1990년대 말 그리스와 리투아니아의 경우 2.7%인데 반해서 스웨덴

과 덴마크는 각각 5.6%와 5.8%의 비용을 문화에 할당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호, 선호, 효용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가꾸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로부터 정신적 쾌감을 느끼고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는 후천적으로 ‘감성’이 개발되어야만 한다. 즉 어떠한 문화 환경이 제공

되고,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과 기

호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감상의 기회와 

훈련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만약 감상의 기회가 적거나 훈련되

지 않는 경우 그 문화를 즐기기는 무척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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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urostat, Household Budget Survey - EU-15: 1999 wave, national data 
for the new MS (CY:1997, SI:2001;LV, HU and PL:"2002; CZ, EE and 
LT: 2003)

<문화를 위한 지출 비용>

즉 문화는 훈련이고 연습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이 모두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의 관심과 재정적인 후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기적인 문화관련 행사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자본을 축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문화생활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스웨덴의 각 가정들이 스스로 문화에 관

심을 갖고 정기적인 문화적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스웨덴의 전체적인 문화 지출 규모 중에서 각 개

인과 가정(61%)이 부담하는 규모가 국가(39%)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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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문화지출 규모>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문화 민주주의적인 1970년대의 

비전이 이제 결실로 맺어져서 당시에 아동과 청소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는 적극적인 문화의 향유자가 되었다.

4 .  웅아 릭스( U nga R iks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의 예  

베트남전쟁과 반전운동, 68운동, 쿠바혁명,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암살사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 등은 1960년대의 시대정신이었다. 

당시 스웨덴의 정치적 기상도도 전통적 윤리의 규범을 철저하게 부정하면

서 새 사회로의 지향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

여 문화에 대한 시각에 보다 급진적인 경향의 연극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특히 1964년에 행해졌던 최초의 과학적인 사회실태조

사에서 스웨덴 전인구의 10% 미만만이 연극을 경험했다는 사실로 인해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다. 그래서 공연예술의 주요관객이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에 한정되어있던 상황에서 탈피하여 소외되었던 많은 집단들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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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린이, 소수 인종 집단, 지방 소도시 주민들 - 이 가능한 한 균등하

게 연극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민중극장인 스웨덴 국립 순회극장이 설립하게 

된 ‘웅아 릭스(젊은 스웨덴 국립 순회극장)’ 극단은 이제까지 소외되어있

던 집단들 중,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공연예술의 경험 폭을 넓히려는 

대표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때까지 연극의 내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를 즐기지 못했던 이유는 연극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967년 스웨덴 국립 

순회극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극장을 소유한 ‘웅아 릭스’ 극단을 

창단시키게 되었다.

제도적인 특징으로 국립 아동청소년극단 웅아 릭스는 스웨덴 국립 순회

극장 조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직접 준비 위원회에 

참여시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웅아 릭스

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을 위한 제작구조를 새롭게 발전시켜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는 평을 받는다. 나아가 

공연예술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 관객들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그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웅아 릭스는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주로 공연

하며, 인종이나 경제적 혹은 사회적 계층을 뛰어 넘어 스웨덴 전역 구석

구석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열성을 보이는 극단

이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높은 평판을 얻은 덕에 웅아 릭스는 유럽 전역

은 물론 아시아와 남북 아메리카 등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정기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올리고 있다. 

2004년 예술 감독으로 리사 휴고손과 제작국장인 미아 라숀이 영입되면

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예술 감독 리사 휴고손은 매년 하나의 

테마를 선택해서 레퍼토리들을 정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테마는 ‘꿈, 

믿음, 존재’로 선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레퍼토리들이 창작 혹은 선별되어 

무대에 올려졌다. 그래서 종교 또는 존재의 문제, 그리고 낙원과 상상의 

세계를 다루는 레퍼토리들이 선별되었다. 

선별된 레퍼토리와 병행하여 공연을 준비하면서 휴고손은 연습 기간 동

안 오찬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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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들은 아이와 삶의 문제들에 관한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레퍼토리 중에 스타판 베스테르베리의 <피가 나는 하트과자>처럼, 

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품들이 공연되었고, 카이사 기에르츠의 

댄스공연<삶의 의미>에서는 어린이 관객들이 구름 속에 앉아있는 천사의 

역을 맡기도 했다. 2005년에 웅아 릭스의 전속작가가 된 안데시 뒤스의 

첫 번째 작품인 <다시 신이 된 당신>은 실제 교실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공연되었는데, 이 작품은 평범한 교실에서 신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찾아

내는 스릴만점의 이야기다. 이 작품의 공연을 위해서 웅아 릭스는 아이들 

스스로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였다. 어린 관객들을 직접 포스터

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중요한 삶의 문제와 신의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2004년에 이어 2005

년에도 ‘엘렉트라프로젝트’가 웁살라 시립극장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수행

이 되었다. 2005년의 작품은 <엘렉트라의 형제들>에 관한 것이다. 이 공

연은 파리 초청공연과 이스타불의 연극제에서 극찬을 받기도 했다. 바르

브루 린그렌의 무정부주의적 작품, <롤랑아, 마사린 그리고 달타냥>은 여

름공연으로 말뫼, 예테보리, 스톡홀름 주변지역을 순회 공연하였는데, 

10,000 여명의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는 인기를 누렸다. 2006년의 테마는 

90년대에 발생했던 ‘계급투쟁과 경제변동’이었다. 계급은 경제적인 요소만

이 아닌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웅아 릭스는 이 테마를 통해서 

언어, 몸, 생각, 느낌 그리고 꿈 등 계급이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작품으로 7세부터 관람이 가능한 <스놉과 스닙빠>는 성의 

역할을 구체화한 작품이었는데, 2005/2006년 152회 공연을 가졌으며, 룬드

의 아동연극제와 런던의 유니콘 극장 연극제에서 영어로 공연을 해 커다

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도 10세-12세 어린이를 위한 창작극 <섕

그릴라>는 오사 린드홀름의 작품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본 계

급의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계급은 과연 옷으로, 음악취향으로, 나이

로, 친구로, 외모로, 어디로 휴가를 가는지로 살 수 있는가? 또한 지상낙

원이 있는가? 나아가 우리는 각각 자신의 지상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본 베르톨트 브레히

트의 30년대 작품 <예외와 관습>은 팔룬, 빌헬미나와 외스트함마르 등 

여러 지역에서 공연되었는데, 리카드 튀르핀은 브레히트의 해석에 충실하

면서도 학교에서는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해석으로 연출했다는 평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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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12세-14세 아이들을 위한 창작곡 <원숭이산>은 할름스타드에 

있는 발오스학교와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졌다. 안데시 뒤스는 이 작품

을 쓰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함께 1주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

다. 연습기간에는 표본학급의 선생님 전체가 부트쉬르카에 있는 스웨덴 

국립 순회극장을 방문해서 관람하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14-16세 그룹을 

위한 작품으로 <숲속의 새들>도 같은 학교에서 초연이 되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2년 뒤 2008년에 같은 작품을 보게 함으로써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두 명의 아이들과 대화와 토론의 좋은 토대가 된 <두 명의 

아이와 삶의 유희>라는 나오미 발라스의 작품과 동화작가인 에바 린스트

룀의 <여왕과 시계>라는 작품이 공연되었다. 특히 엘리자벳 프릭에 의해

서 연출된 <여왕과 시계>는 학생들과 가족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기

도 했다. 이 작품은 스웨덴과 러시아 간의 문화교류로 성 페테르스브룩의 

발틱 하우스에서 초청공연을 하였다. 보조 선생님이 연기를 하고 일반적

인 수업을 해프닝으로 변화시키면서 예고하지 못한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던 시마 니아마라니의 작품 <교실의 교화> 역시 2006년의 대표적인 웅

아 릭스의 작품 중 하나이다. 이 공연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의도하지 않

은 상태에서 직접 참여하여 극을 만들게 되는 재미있는 극이다. 

극단 웅아 릭스는 약 7명의 배우 앙상블로 매년 10편 정도의 작품을 제

작하는데, 대부분의 작품은 전속작가를 비롯한 스웨덴 작가들이 써낸 창

작 희곡들이다. 이 작품들은 4세에서 18세까지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스웨

덴 서부 위스타드에서부터 북부의 키루나까지 순회공연을 하며 1년에 약 

4만 3천명 정도의 관객을 만난다. 무엇보다도 매해 선정되는 테마에 따라

서 창작 희곡이 만들어지고, 레퍼토리가 선별되는 것이 웅아 릭스의 두드

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공연은 스웨덴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까지 500여 곳을 순회한다. 무엇보다

도 1년 전에 정해진 테마에 맞추어 작품에 대한 홍보가 시작이 되고, 모

든 정보가 스웨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초연은 주로 작은 마을의 학교나 도서관에서 이루어

지며 때로는 교내에 있는 실내 체육관을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웨덴의 문화정책과 문화자본의 축적   39

5 .  나가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고,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

지만, 삶의 질보다는 생계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가 처한 현실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은 입시 교육으로 전락

했거나 아예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다. 예술적 감성과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대회에 나가 상을 타기 위한 예술교육이 된 지도 오래다.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펼쳐도 그것이 청소년기까지 지

속되어 연속성을 갖지 않는 한, 전체 국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의 질적 향

상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적 창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 청소

년을 건강한 문화 주체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연예술문화의 경험과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정착이 중요하다. 아동 청소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은 여전히 아

동 청소년 문화의 활력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아동 청소년들

은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 집단으로 간주될 뿐 이들을 문화의 주체로 

키워내는 데는 무척 소홀하다. 이들을 문화적 주체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

한 문화적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의 주체로서 자신의 취향과 선택을 지닌 성

인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자신이 동북아 문화권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식을 가진 창

조적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예술취향교육이나 문화지식교육

이라는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인성 교육적 측면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극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

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나아가 아동·청소년극은 창조와 수용이라는 순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공적 문화시설이 일반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 유럽의 문화선진국들이 운영하는 공공극장은 국립, 도립, 

시립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극장이다. 그러므로 궁극적 목표가 이

윤 창출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든 ‘국민의 학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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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관으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공공극장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는 프랑스, 독

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함부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고민은 있다. 운영진에 포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

직된 사고, 현장인들의 몸 사리기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고, 국

민들 또한 높은 민도로 그것들을 계속 잘 가꾸어가야 한다는 합의를 보이

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을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층을 포함한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여가소비 행태를 개인의 능력과 취향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쉽게 소외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불리한 경쟁 환경에서 잠재력

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와 공적 문화시설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문턱을 낮추고 높은 수준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

민에 대한 예술 서비스 질을 어떻게 선진국형으로 높일 것인지 논의가 되

고, 미래의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극장을 찾고 자신을 돌

아보는 순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에게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은 곧 문화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

다는 의미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마땅히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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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t>

C ultural p olicies  and the accum ulation of 

cultural cap ital for children and youth in 

Sw eden

H ong Jai- U ng

H ankuk U nivers ity of F oreign Studies

Since the late sixties and early seventies children and their cultural 

capital has been an important issue of public debate in Sweden. As a 

result, the cultural reforms launched in 1974. Among the decisions 

were eight founding principles or objectives for cultural policies. These 

objectives do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nd also do adhere to cultural 

policies for children as well as other groups. An important motive for 

reforming cultural policies was the urge to make people take an active 

part in cultural activities, to make children the active spectators or 

future consumers. One of the objectives dealt with the need to 

consider the needs and experiences of children. A powerless group like 

children and a poor sector like culture must be given more resources. 

For culture, nonprofitable in financial terms, is the soft-ware luxury of 

society as compared to technique, business and other hardware. In 

order to give children a more worthy and better life the Swedish 

government has tried to give it more money so that all children may 

see children's theater continuously. 

Swedish children's theater grew strong in the 1970s, especial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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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y 1970s. At that time many people awoke or had just been 

awakened from the confined sleep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Children's theater had moved out to the schools, to the children's own 

spatial everyday life. There is several theatr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Sweden. One of the Swedish major theatres touring all over 

Sweden is Children's Theater(Ung Riks) which is world famous and 

performs to school and pre-school children. It is supported by the 

municipalities, regional authorities and states. All children and youth in 

society, rich or poor, privileged or underprivileged, are the creators and 

bearers of culture of the future civilization - they are the future 

adults. The opportunities they have of growing up as secure and solid 

humans is of greatest importance for each person as an individual and 

it is essential for the well being of society as a whole. Children's 

theater and the cultural policies for Children in Sweden will be a good 

example.

Key words: cultural policies, cultural capital, Sweden, children's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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